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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룸카페에 불법 잠금장치 설치한 일반음식점 2개소 적발

- 2주간 룸카페 형태 36개소 점검해,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점검 실시 -

최근 침대와 화장실 등이 설치된 밀실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탈선 장

소로 이용된다는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, 인천시는 룸카페에 대한 점

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조치했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2주간 룸

카페 형태로 운영되는 관내 음식점, 카페 등 3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

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.

점검 내용은 룸카페 형태로 운영되는 음식점 및 카페 등에 대해 무신

고 영업행위, 청소년 주류 판매 행위 및 잠금장치 설치 여부 등 전반

적인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.

시가 업소명에 ‘룸카페’명칭이 들어간 업소 및 객실 운영 카페 등 

일반적인 룸카페 형태의 음식점 3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, 

객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해 시설기준을 위반한 2개소를 적발했으며, 

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서 행정조치(시설개수명령)를 할 

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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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객실을 설치할 경우 투명한 칸막

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해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를 

제외하고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.

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“최근 신종 룸카페가 성행하면서 청소년

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수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”며 “룸카

페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,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

여부 등 지도‧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”고 말했다.


